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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이 전국
장애인가요제를 지난 28일 풍남문광장에서 열
어 화제가 되었다.
전국 장애인가요제는 올해로 11번째다.�장애

인가요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참여확대를 위
한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와 전주

매일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복지
문제연구소 전주시지소가 주관하며 유)유복이
엔지,�투어컴여행사,�케이윈글로벌,�주)하림이
협찬해 이루어졌다.
가수 겸 엠씨인 서정우씨가 사회를 맡았다.
공식행사에서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의 이사

로 활동하며 장애인의 복지문제에 대해 헌신
한 사람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다.
전라북도 도지사 표창에는 김태수 씨가 전라

북도 도의장 표창에는 강금남 씨

가 전북도교육감 표창에는 김종길 씨가 전주
시장 표창에는 김경진 씨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유)유복이엔지 신동식 대표가 사랑의

후원금을 김양옥 소장에게 전달했다.
김양옥 소장은“장애인의 복지는 생각이 아

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고장의 장애인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도민이 되고 생산적인
참여 복지가 되도록 앞장서자”고 말했다.
조봉성 전주매일신문사 대표는 인사말을 통

해“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기와

꿈을 키워가며 어려움을 참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며“오늘을 계기
로 좀 더 긍정적이고 자기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노력을 할 때 더욱 삶이 풍요로워 질 것”라
고 말했다.
장애인 가요제의 심사위원으로는 한국연예예

술인협회 전북지회 김용철 회장,�도민가수 박
부철,�김양옥 소장,�박화실 짱밴드의 단장이
맡았다.
노래자랑의 초대가수에는‘진또백이’의 이성

우,�도민가수 박부철,�가수 강채은,�가수 주채
연,�가수 박상복,�가수 윤혜솜,�가수 박미경씨
가 출연했다.
장애인가요제의 대상(전북도지사상)은 전남

광양에서 출전한 배현우씨가 금상(전북도지사
상)에는 익산에서 온 이세은씨가 은상에는 전
주 윤석주,�익산의 이용세씨가 동상에는 김미
경,�김경화씨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장려상에 문용운(익산)씨,�이부옥(경남

창원)씨,�인기상에 류명현(익산)씨와 김동복
(전주)씨,�노력상에 김유미(완주)씨와 신옥철
(완주)씨,�특별상에 김창화(김제)씨,�황정수(전
남 광양)씨가 수상받았다.� /김민근 기자

‘희망’으로어려움견디고

‘용기와꿈’담아노래하다

장애인 가요제 입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진또백이’를 열창하고 있는 초대가수 이성우.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한 신동식 (유)유복이엔지 대표.

장애인 복지문제에 헌신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받는 김태수씨.

자원봉사자로 나선 완산경찰 시민경찰 봉사대원들.

심사위원들의 심사. 시상하는 전주매일 조봉성 대표.

금상을 수상한 이세은씨.대상을 수상한 배현우씨(왼쪽)과 트로피를 세우고 있는 황의옥 부이사장(오른쪽).

← 환영사를 하고 있는 김양옥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

← 이 경연의 참가자로 무대에서 열창하는 김동복씨.

신동식유복이엔지대표,�후원금전달
초대가수에이성우·박부철등출연

대상,�전남광양에서온배현우씨
금상,�익산에서온이세은씨
은상,�전주윤석주·익산이용세씨
동상,�김미경·김경화씨
장려상,�문용운·이부옥씨가수상


